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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대응

103)박 종 수 *

◾국문요약

한국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면서 한국종교의 지형도 

변하고 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는 외래종교가 

유입되어 토착화되면서 한국종교의 일부분이 되었다. 예컨대, 불교와 

유교, 천주교, 개신교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도 

목격된다. 이슬람교가 한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종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무슬림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서도 종교 인구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종교 관련 쟁점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와 다르게 한국에서 자생한 종교도 한국종교 지형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순진리회이다. 본 연구는 국내 

종교단체 중 대순진리회에 주목하여, 대순진리회가 이주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현황과 과

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자생종교가 외래종교 

또는 이주민을 어떻게 인식하여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한국종교 지형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순진리회가 이주민을 인식하는 

배경 및 인식의 근거를 전경과 대순회보 등을 통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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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주민을 위한 활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관련 기사 등

을 통해서 현황을 살펴보고, 다른 종교단체와의 비교를 통해서 특징과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대순진리회의 사례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서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종교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언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다문화사회, 다문화정책, 다문화주의, 사회통합, 대순진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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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체류외국인)의 수가 2007년에 100만 

명을 넘어서자, 정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시

작하였고, 동년 7월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비로소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과 동시에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5년 단위

로 제1차(2008~2012), 제2차(2013~2017), 제3차(2018~2022)를 거

쳐, 현재는 제4차(2023~2027)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매년 세부적인 

내용이 실행되고 있다. 다문화정책(multicultural polcy)이라고 함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바

탕으로 설계되는 정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다문화정책의 흐름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은 1990년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5년 6월 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2,732,797명으로 조사되었

다. 체류외국인 중 등록외국인은 1,559,975명이며, 이들은 수도권에 

844,668명(54.1%), 영남권에 317,286명(20.3%), 충청권에 200,939

명(12.9%), 호남권에 136,990명(8.8%)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국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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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중국이 972,176명(35.6%), 베트남이 341,153명(12.5%), 미국이 

196,664명(7.2%), 태국이 173,710명(6.4%), 우즈베키스탄이 98,457

명(3.6%) 등의 순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외국인유학생이 276,712명으

로, 184,581명의 결혼이민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 

이 통계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5.3%에 해당하며, 저출산 고령화 현

상으로 이주민은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2) 한국의 주요 종교들은 

국내의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도, 포교, 포덕, 교화 등이 성장 동력

을 잃어갈 때쯤, 해외로 눈길을 돌렸었다. 그러나 2004년 이라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IS에 의한 피랍 사건을 통해서, 국내 종

교단체의 해외 선교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개신교를 필두로 국내에 이주해 온 외국인들을 선교의 대

상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3) 이에 따라서 국내 종

교단체는 이주민을 전도, 포교, 포덕, 교화 등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면서 한국종교의 지형도 

변하고 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는 외래종교가 

유입되어 토착화되면서 한국종교의 일부분이 되어왔다. 예컨대, 불교

와 유교, 천주교, 개신교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도 목격된다. 이슬람교가 한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종교가 될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다.4) 왜냐하면 무슬림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서 지역사

1)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통계월보》 (2025년 6월호), p.2. 체류외국인은 단
기체류 외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등록외국인 및 미등록외국인 등을 모두 포함하
는 총 국내 체류외국인을 의미한다.

2) 《통계월보》(2025년 6월호)에 따르면, 2015년에 190만 명이었던 체류외국인은 코
로나19 이전까지 252만 명까지 증가였다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196만 명
까지 감소한 후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이진구, ｢다문화시대 한국 개신교의 이슬람 인식: 이슬람포비아를 중심으로｣, 종교
문화비평 19 (2011), pp.185-187.

4) 김동문의 연구에 따르면, 2024년 7월 말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무슬림의 인구는 
319,853명으로 체류외국인 2,616,007명의 약 11.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김동문, ｢한국 내 외국인 무슬림이주자 인구 추산에 관한 연구｣, Muslim-Christian Encounter 
17-2 (2024),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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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도 종교 인구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종교 관련 쟁점도 새

롭게 대두되고 있다. 2015년의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종

교 인구는 개신교가 9,676천명, 불교가 7,619천명, 천주교가 3,890천

명, 그리고 원불교가 84천명 등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2025년 가을

에 인구총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2015년보다 종교 인구는 더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슬람교를 믿는 체류외국인의 숫자가 약 

31만 명에 다다르고 있는 현실5)은 한국 종교지형의 변화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다르게 한국에서 자생한 종교도 한국종교 지형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불교와 대순진리회이다. 본 연

구는 국내 종교단체 중 대순진리회에 주목하여, 대순진리회가 이주민

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

서, 현황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자생

종교 중 이주민과 연계한 연구가 원불교와 비교할 때 대순진리회의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최근 대순진리회도 이주민에 대해서 일정 

부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순진리회가 외래종교 또는 

이주민을 어떻게 인식하여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한국

종교 지형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순진리회가 이주민을 인식하는 

배경 및 인식의 근거를 전경과 대순회보 등을 통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이주민을 위한 활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

고, 다른 종교단체와 비교를 통해서 특징과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

다. 나아가 대순진리회의 사례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이주민과 더불

어 살아가는 데 종교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언해 보고자 한다.

5) 김동문, ｢팩트체크: 한국 내 무슬림 이주자 인구는 얼마나 될까?｣, 《뉴스앤조이》 
2025. 8. 1. (https://www.newsnjoy.us/news/articleView.html?idxno=24948, 2025.
8.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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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순진리회의 이주민 인식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종교계의 인식 유형에는 크게 네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이주민을 보편적 인간으로 인식하는 것

으로, 선주민과 이주민의 차별과 구분을 두지 않는 인식의 형태이다. 

둘째는 보살핌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주민을 선주민보다 무

엇인가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는 형태이다. 셋째는 동화의 대상으로 인

식하는 것으로, 선교나 포교의 대상을 삼는 인식의 형태이다. 넷째는 

이주민을 적대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주민 혐오와 같은 인식

의 형태이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6)

<표 1> 다문화사회에 대한 종교계의 인식과 대응 

구분 분석 유형 분석 기준 세부 항목

다문화사회에 대한
종교계의 대응

이주민 인식의 
유형

포용적ㆍ다원적 인식
vs

배타적 인식

보편적 인간

보살핌의 대상

동화적 대상

적대적 대상

종교계의 대응 
영역

개별적 대응
vs

집단적 대응

인권ㆍ복지ㆍ공동체

축제와 이벤트

선교와 의례

교육

다문화사회의 
쟁점

권리
vs

정체성

정치적 쟁점

사회ㆍ경제적 쟁점

문화ㆍ종교적 쟁점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개신교는《창세기》1장 26절을 근거로 이주민

을 보편적 인간으로서 인식하며, 천주교도 ｢특정 지역 이민들을 위한 

사제직에 관한 교령｣(1914) 이후 ｢이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6) 박종수, 한국 다문화사회와 종교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9), p.56, <표 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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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훈령에 이르기까지 이주민에 대해서 보편적 인식의 근거를 갖

고 있다. 불교 또한 ‘인연’이라는 관점에서 보편적 인식의 근거를 마련

하고 있다. 그리고 보편적 인간과 동시에 보살핌의 대상으로도 각각 

이해라고 있음이 확인된다.7) 위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종교계의 인식 

유형 구분에 따르면, 이주민에 대한 대순진리회의 인식은 보편적 인간 

또는 보살핌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포용적ㆍ다원적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파악된다.

김의성은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의 윤리가 다문화주의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보며, 이주민에 대한 대순진리회의 인식의 근거를 

제시하였다.8) 요컨대, 대순진리회 전경의 행록 4장 54절, 공사 1장 

3절과 25절과 35절, 2장 23절, 3장 5절과 18절, 교법 1장 31절, 3장 

15절, 40절, 교운 1장 9절과 16절과 17절, 65절, 권지 1장 11절 등

을 소개하면서, 대순진리회가 다문화주의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지기(地氣) 통일과 ‘물화상통(物貨相通)’ 공사와 ‘후천 문명과 

천하일가(天下一家)사상’으로 제시하였고, 다문화주의적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원상생’윤리를 제시하였다.

위 전경의 내용을 <표 2>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전경 속 이주민 인식 관련 내용

7) 박종수, 앞의 책, pp.56-58.

8) 김의성, ｢선민의식과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순사상｣, 신종교연구 42 (2020), 
pp.73-79.

전경 주요 내용 다문화사회 인식

행록 4장 54절

…상제께서 그 의복을 다시 벗고 “내가 어
려서 서당에 다닐 때 이웃 아이와 먹으로 
장난을 하다가 그 아이가 나에게 지고 울며 
돌아가서는 다시 그 서당에 오지 않고 다른 
서당에 가서 글을 읽다가 얼마 후 병들어 
죽었도다. 그 신이 원한을 품었다가 이제 
나에게 해원을 구하므로 그럼 어찌 하여야 

‘상호주관적 정감 
윤리’ 또는 

‘상호문화주의’ 및 
‘역지사지’



102 대순사상논총 제54집 / 연구논문

하겠느냐 물은즉 그 신명이 나에게 왜복을 
입으라 하므로 내가 그 신명을 위로하고자 
입은 것이니라”고 이르셨도다.

공사

1장 3절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
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
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
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
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
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
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
界公事)이니라”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 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
하셨도다.

‘상생의 도’ 또는 
‘상호문화주의’

1장 25절

…그의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촌 양반은 읍내의 아전을 아전놈이라 하고 
아전은 촌 양반을 촌 양반놈이라 하나니 나
와 네가 서로 화해하면 천하가 다 해원하리
라” 하셨도다.

‘화해’와 ‘해원’ 및 
‘상호문화주의’

1장 35절

…“서양 사람이 발명한 문명이기를 그대로 
두어야 옳으냐 걷어야 옳으냐”고 다시 물으
시니 경석이 “그대로 두어 이용함이 창생의 
편의가 될까 하나이다”고 대답하니라. 그 
말을 옳다고 이르시면서 “그들의 기계는 천
국의 것을 본 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상제께서 여러 가지를 물으신 다음 공사
로 결정하셨도다.

‘실용주의’ 및 
‘상호문화주의’

2장 23절
상제께서 만국 창생들의 새 생활법으로서 
물화상통을 펼치셨도다. …

‘사회통합’

3장 5절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
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
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
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

‘해원’과 ‘상생’ 및 
‘사회통합’

3장 18절
…상제께서 가라사대 “순망즉치한(脣亡則齒
寒)이라 하듯이 중국이 편안함으로써 우리
는 부흥하리라. 중국은 예로부터 우리의 조

‘상호문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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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받아 왔으므로 이제 보은신은 우리에
게 쫓아와서 영원한 복록을 주리니 소중화
(小中華)가 곧 대중화(大中華)가 되리라” 일
러 주셨도다.

교법

1장 31절
한 사람의 품은 원한으로 능히 천지의 기운
이 막힐 수 있느니라.

‘해원’과 ‘상생’

3장 15절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여 악을 선으로 갚
아야 하나니 만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버리
지 않으면 후천에 또다시 악의 씨를 뿌리게 
되니 나를 좇으려거든 잘 생각하여라” 하시
니라. …그 후에 “천고춘추 아방궁 만방일
월 동작대(千古春秋阿房宮 萬方日月銅雀臺)”
란 글을 써서 벽에 붙이시며 경석으로 하여
금 항상 마음에 두게 하셨도다.

‘해원’과 ‘상생’

3장 40절

상제께서 어떤 사람이 계룡산(鷄龍山) 건국
의 비결을 물으니 “동서양이 통일하게 될 
터인데 계룡산에 건국하여 무슨 일을 하리
오.” 그자가 다시 “언어(言語)가 같지 아니
하니 어찌 하오리까”고 묻기에 “언어도 장
차 통일되리라”고 다시 대답하셨도다.

‘해원’과 
‘사회통합’

교운 1장 9절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
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
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
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
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뜬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
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
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
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
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
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
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
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
十년을 지내다가 최 제우(崔濟愚)에게 제세

‘상호문화주의’와 
‘화해’ 또는 ‘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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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염장선은 대순회보 127호에서 전경 교법 3장 23절의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이제 민족들의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걷어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셨도

다”와 교법 2장 20절의 “사람들이 예로부터 ｢길성소조(吉星所照)｣라 

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
히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
지 못하므로 갑자(甲子)년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辛未)년에 강세하
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

1장 16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相生)의 도로써 
화민 정세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
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
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

‘상생’ 및 
‘상호주의’

1장 17절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
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화하여 삼계의 
역사에 붙여 신인(神人)의 해원을 풀려는 
것이나, 현하의 학교 교육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관리 봉록 등 비열한 공리에만 빠지
게 하니 그러므로 판 밖에서 성도하게 되었
느니라” 하시고 말씀을 마치셨도다.

‘해원’과 ‘상생’

1장 65절

또 어느 날 상제께서 말씀하시길 “선도(仙
道)와 불도(佛道)와 유도(儒道)와 서도(西道)
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바탕이 되었나니 
이제 최 수운(崔水雲)을 선도(仙道)의 종장
(宗長)으로, 진묵(震黙)을 불교(佛敎)의 종장
(宗長)으로, 주 회암(朱晦庵)을 유교(儒敎)의 
종장(宗長)으로, 이마두(利瑪竇)를 서도(西
道)의 종장(宗長)으로 각각 세우노라”고 하
셨도다.

‘상생’

권지 1장 11절

…“나는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
(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
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희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
은 곧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 주려 
함이노라. …

‘사회통합’ 또는 
‘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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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길성을 구하러 다니나 길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때는 해

원시대이므로 덕을 닦고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하라. 여기서 길성이 빛

이 나니 이것이 곧 피난하는 길이니라”9)를 소개하면서, 대순진리회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근거를 찾아서 제시하였다.10)

위의 선행 연구 등을 비추어볼 때, 대순진리회가 이주민을 바라보

는 인식은 전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주민을 선주민과 똑같은 보편

적 인간으로서 인식하거나, 낯선 타국에 와서 한국 생활에 적응을 도

와주는 보살핌의 대상으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주민을 동화 및 선교의 대상으로 삼거나 한국의 종교시장에

서 이주민을 경쟁자 등으로 인식하는 적대적 대상으로 삼는 일부의 

종교단체와 비교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자생종교

들이 갖고 있는 민족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교리를 담고 있다는 점

에서, 원불교 등과 같이 해외교화 또는 해외포덕, 다문화포교의 우호

적인 인식의 렌즈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Ⅲ. 대순진리회의 이주민 대응

김의성이 제시하였듯이, 대순진리회의 이주민에 대한 대응은 ‘해원상

생’의 윤리를 통해서 다문화주의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 대

순진리회의 이주민에 대한 대응은 대순회보와《매거진》을 통해서 

확인되거나 관련 뉴스 및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대
순회보와 《매거진》은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에서 작성한 내용이므

로 종단의 공식적 내용이리라 판단되며, 관련 뉴스와 블로그 등은 행

9) 전경, 교법 2장 20절; 3장 23절.

10) 염장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대순회보 127 (여주: 대순진
리회 여주본부도장, 2011),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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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의 내용을 소개하는 차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들을 중

심으로 이주민에 대한 대순진리회의 대응을 파악하고자 한다. 종단의 

관련 책임자나 이주민 지원사업 관련 실무자의 인터뷰는 이번 연구에

서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개별 방면에서 실천되고 있는 이주민 대응은 

찾아보기 힘들거나 접근하기 어려우며, 이주민 관련 사업 및 활동은 

여주본부도장 및 대진대학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

순진리회의 이주민 대응과 관련한 질적 연구방법은 차후의 과제로 남

겨두고, 이번 연구에서는 공식 및 비공식으로 알려진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주민에 대한 대순진리회의 활동은 여주본부도장의 경우는 대진국

제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대진대학교의 경우는 국제교류원을 중심으

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광철은 2010년 현단계 한국 종교

계의 다문화사회 지원 활동을 ‘축제를 통한 소통을 도모하는 것’, ‘자

립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 다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 ‘연합과 체험을 통한 참여와 소통의 증

진을 모색하는 것’ 등으로 분류했었다.11) 그리고 박종수는 다문화사

회에 대한 종교계의 대응을 종교인 개별적 대응과 집단적 대응으로 

나누고, 세부 항목으로 ‘인권ㆍ복지ㆍ공동체’, ‘축제와 이벤트’, ‘선교

와 의례’, ‘교육’ 등으로 분류하였다.12) 박종수의 분류를 대순진리회의 

이주민에 대한 대응의 양상을 살펴보면, 네 가지 모두 나타나고 있음

이 발견된다.

이주민에 대한 대순진리회의 대응은 대순회보 164호, 167호, 170

호, 175호 등에서 “대진대학교 다문화 가족과 함깨한 DMZ안보체험 

행사 후원”, “대진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인증대학 선정”, “외국

인 유학생 종단 방문”, “외국인 유학생, 금강산 토성수련도장 방문”, 

11) 신광철, ｢다문화사회와 종교｣, 종교연구 59 (2010), pp.9-12.

12) 박종수, 앞의 책, pp.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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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국제자원봉사단, 4일간의 러브하우스” 등의 기사를 찾을 수 있

다.13) 그리고《매거진》에서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종교 교육”이라

는 기사를 통해서 대순진리회가 다문화사회의 교육에도 관심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서, 블로그 등에서 확인되는 것은 ‘대순진리회 

봉사단’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꿈꾸는 공부방’을 만들어주었다는 기

사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유튜브에

서는 “대순진리회-2019 베트남 빙옌중학교 준공식”14)이란 기사도 발

견된다. 뉴스 기사 등에서는 “포천시, 대순진리회 포천수도장 사랑의 

쌀 전달 및 다문화가족(시부모)과 함께하는 공감프로젝트”,15) “대순진

리회 봉사단 김장김치 전달”16) 등도 확인된다. 이 내용들을 다문화사

회에 대한 네 가지 대응 양상으로 재분류하여 살펴보겠다.

1. ‘인권ㆍ복지ㆍ공동체’의 영역에서의 활동

대순진리회는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이 영역의 활동을 하

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이주민을 동화 및 적대적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보편적 인간 및 보살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이다. 대표적인 활동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꿈꾸는 공부방’을 

만들어주는 것과 ‘러브하우스’ 제작,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공감프로

젝트 등이다.

13) (https://webzine.daesoon.org)에서 ‘외국인’ 및 ‘유학생’, ‘다문화’ 등을 검색하여 
찾은 기사이다.

14)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유튜브》, ｢2019 베트남 빙옌중학교 준공식(2019년 5월 30일 
대진국제자원봉사단 후원｣ (https://youtu.be/qDQTUy-68kU?si=sxOQRmqVGmrUyp-F, 
2025. 8. 11. 검색).

15) 최재훈, ｢대순진리회 포천수도장, 이웃돕기 쌀 전달｣,《경인일보》2012.6. 12. (https://
www.kyeongin.com/article/658279 2025. 8. 11. 검색).

16) ｢대진국제자원봉사단, 사랑의 김치 나눔 후원｣, 대순회보 177 (여주: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2016),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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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동들은 거의 모든 종교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다만, 이 활동들이 세 번째 유형인 선교 또는 포교(덕)의 내용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류의 중첩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2. ‘축제와 이벤트’ 영역에서의 활동

이러한 활동은 일회적이거나 비연속성 행사와 정기적 행사 등으로 

나뉜다. 이 활동들은 이주민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하여 체험활동으로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한국과 이주민 국가와의 교류 등의 활동으로 나

타난다. 이 영역에서 대순진리회의 대응 양상은 ‘김장김치 전달(식)’이

나 ‘베트남 빙옌중학교 준공식’, ‘대진대학교의 다문화 가족과 함깨한 

DMZ안보체험 행사 후원’ 등과 같은 내용이 발견된다.

<그림 2> ‘축제와 이벤트’ 영역에서의 활동

<그림 1> ‘인권ㆍ복지ㆍ공동체’의 영역에서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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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동은 관주도적인 활동에서 많이 관찰되는 내용이며, 종교단체

에서도 이 영역의 활동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

3. ‘선교와 의례’ 영역에서의 활동

이 부분은 이주민을 선교 또는 포교(덕)의 대상으로 삼아 직간접적

으로 이주민을 각 종교단체의 종교의례에 참여시키는 내용들이다. 대

순진리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종단 방문’이라든가 ‘외국인 유학생, 

금강산 토성수련도장 방문’, ‘대순진리회-2019 베트남 빙옌중학교 준

공식’ 등의 활동이 확인된다.

<그림 3> ‘선교와 의례’ 영역에서의 활동

‘선교와 의례’ 영역의 활동들은 이주민을 직간접적으로 선교의 대상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종교 갈등으로 종종 나타나기도 한

다.17) 하지만 대순진리회의 이러한 활동에서는 아직까지 종교 갈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유학생이라는 특수성과 대순진리회 도장

이 갖고 있는 한국문화의 특수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특징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학교 교직원과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된다.18)

17) 이에 대해서는 여러 사례가 있으나, 박종수의 ｢몽골출신 이주여성이 ‘국민 되기’ 
과정 속 종교의 역할: 대구지역 L씨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보면, 라마불교 신자였
던 몽골출신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준 종교단체 때문에 개종
까지 하는 과정 속에서 종교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 2025년 9월 12일, 대진대학교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1993년에 1년 동안 대진대학교에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0년대 이후 교수로 임
용되어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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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현대 몇몇 종립대학교에서는 유학생을 정원외 등록금 수입

원으로 인식하거나 선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

니다. 대진대학교도 유학생을 포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

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포교 하는지요?

대진대학교 교원: 대진대학교는 유학생이나 재학생들을 선교의 대

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교 개교할 때부터 정해진 

방침이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최근에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지만, 30여 년 전인 1993년 3월에 대순진리회의 상급 

임원이 되어, 대진대학교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한 전력이 

있습니다. 대진대학교는 1992년 3월에 첫 신입생을 받았는

데, 그때는 10개 학과에 40명씩 해서 총 400명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학교에 발령받아 갔을 때는 400명이 더 입학하

여 1학년 400명, 2학년 400명 해서 총 8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대순진리회 도인 또는 그 

자녀들은 80명 정도로 10%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기독

교나 불교를 믿는 학생들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은 대순진리회 도인 학생들이 기를 펴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몇몇 대순진리회 임원들이 대진대학교 재학생

들을 포교해서 대순진리회 도인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는 의견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진대학교의 설립 

목적이 대한민국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있는 것이지 대순

진리회 도인 양성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학교 안에서 포교

로 인해 종교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대

진대학교 재학생들을 포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세워졌

습니다. 그 원칙은 30년이 넘은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습

니다.

연구자: 대진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대순진리회 도장에 방

문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것은 포교와의 관련성으로

도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진대학교 교원: 유학생들 중에 일부는 한국의 종교에 대해 궁금

해합니다. 대진대학교 옆에 있는 포천수도장이 한국 전통 

한옥인 것을 보고 그것을 보다 자세하게 더 보고 싶어하는 

유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종단 방문을 희망하는 유

학생들이 있다면 대순진리회에서는 한 번씩 모아서 관람을 

시켜줍니다. 이것은 종교문화 답사에 해당하는 것이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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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대진대학교 

유학생들 중에 대순진리회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진대학교는 유학생들의 종교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기독교와 불교 학생회들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슬람 

문화권 학생들이 대진대학교로 유학을 오는 사례들이 늘었

습니다. 그래서 대진대학교는 학교 안에 무슬림 학생들을 

위한 기도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주었습니다. 유학생이든, 

재학생이든 간에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종교를 신앙하

면 그것을 다 인정합니다. 대진대학교는 포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대진대학교 재학생을 

절대 포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유학생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기사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결혼이주여성이라든가 다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종단 및 도장의 방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차후에 분석될 필요가 있다.

4. ‘교육’ 영역에서의 활동

여기에서의 교육은 다문화교육 또는 상호문화교육을 그 내용으로 

한다. 대순진리회에서는 대진대학교가 다문화평화교육기관으로 선정되

어 수행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교육’의 영역

에서 소수자로서 이주민이 다수자인 한국인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대

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이 맞춰져 있었지만, 현재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내용이 바

뀌고 있다. 이 교육의 명칭을 ‘다문화교육’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전의 

교육과 차별화해서 ‘상호문화교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종교

단체가 이러한 교육의 방향성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종교단

체는 궁극적으로 ‘선교’ 지향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지향성은 (종교)교육으로 나타나기 쉽기 때문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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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대학교를 중심으로 이 ‘교육’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

단체와 비교할 때 선교 지향적인 내용은 크게 발견되고 있지는 않다.

Ⅳ. 대순진리회 이주민 지원 사업의 특징과 과제

다문화사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대응했던 종교단체는 개신교와 천

주교였다. 이들 종교단체에서는 이주민 중 가장 먼저 대응했던 대상은 

‘노동자’였다. 1990년대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를 그 대상으

로 삼았는데, 이들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겪는 차별에 대해서 문제의

식을 공유하고 해결하는 데부터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자연스럽

게 이주민을 보편적 대상 또는 인권의 대상으로 보려는 시각에서 출

발한 것이다. 물론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이러한 인식과 대응이 모두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개신교에서도 일부 교단과 교회에서, 천주교에

서도 일부 교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불교와 원불교에서도 이주노동자

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기 시

작하였다.

다음으로 종교단체가 관심을 갖게 된 대상은 ‘결혼이주자’였다. 이

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정부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결과로 꾸준히 유입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다문화가정 1세대를 지나 

2세대 이후에 관심을 확장하고 있다. 결혼이주자는 어차피 한국에 정

주해야 할 사람들이기에, 동화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

고 이 활동들은 결국 결혼이주자를 보살핌의 대상으로 보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자는 농촌에 거주하고 이들의 생활환경이 다수의 

선주민 가정보다 환경이 낫지 못하다는 위계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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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에는 유학생도 이주민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집단이다. 

몇 년 사이에 결혼 이주자 보다 유학생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경제 및 문화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경향도 있으며, 정

부의 유학생 장려 정책의 반영이기도 하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와 지

방 소멸 및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유학생을 활용한 문제 해

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에 발맞

춰서 종교단체가 향후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관찰이 필요하다. 유학생

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례

를 따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이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 조직도 만

들곤 하지만, 대순진리회에서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순진리회의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대상별

로는 다문화가정과 유학생에게 확인되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으로는 

축제와 이벤트, 인권ㆍ복지ㆍ공동체, 그리고 선교와 의례, 그리고 교

육 등에 고루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종교단체와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과 과제가 도출될 수 있다.

먼저, 대순진리회 이주민 지원 활동의 특징은 이주민을 결혼이주민

과 그 자녀, 그리고 유학생으로 제한하여 기획 및 실천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이주민의 대상을 이렇게 설정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응도 

다문화가정을 취약계층으로만 보고 봉사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유학생들은 한국문화를 체험하거나 대순진리회 도장을 

방문하여 의례를 체험하는 등의 내용의 수혜자로만 파악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주민을 인식하는 유형에서는 이주민을 적대의 대상이

나 동화의 대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보살핌의 대상이거나 보편적 인

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주민에 대한 대순진리회의 이러한 인식은 몇 가지 과제를 남긴다. 

이주민에 대한 대순진리회의 과제는 세 가지 정도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이주민에 대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제기된다. 천주교나 개신

교의 경우, 이주노동자(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확보 등을 

1990년대부터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불교 및 원불교의 경우도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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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센터 또는 쉼터 등을 운영하면서 이주민 지원사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순진리회도 다른 종교단체와 같이 이주민의 

대상을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 유학생과 더불어 이주노동자, 그리고 

난민 등으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때, 다문화 시대에 

대순진리회의 외적 성장에 기초가 마련될 수 있겠다.

앞서 보았듯이, 대순진리회는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국내

외 외국인에 대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조직을 활용하여, 

국제원조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유학생은 이주노동자 다음으로 그 수가 

많은 이주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

이 확대된다면 대순진리회가 이주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의 근거

인 보편적 인간 및 보살핌의 대상(남을 잘 되게 하라)으로서의 인식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둘째, 이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앞서 제기된 과제에서 대상을 확장한다면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지원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

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옛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이라

든가, 독자적인 ‘외국인센터’의 운영이라든가, 현재 대순진리회의 조직

을 활용한 ‘이주민지원센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경우, 여주시와 포천시를 중심으

로 이주민 관련 활동이 파악되고 있다. 여주시의 경우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정이 좀 더 많기에 사업의 유형도 봉사단 위주의 활동이 많

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포천시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많은 지역

이기에 유학생과 다문화가정을 넘어서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늘려나간다면, 지역사회에서 대순진리회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기여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분당제생병원에는 ‘국제진료센터’가 있다. 이 센터는 “최

고의 의료진이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 환자에게 편안

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19)고 소개하고 있다. 아마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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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설립 취지는 병원의 수익 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

인다. 하지만 대순진리회가 표방하고 있는 3대 중요사업의 관점에서 

이주민을 위한 의료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

대된다. 그리고 동두천제생병원의 개원 및 활용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동두천시는 복지환경 전환을 위한 세 가지 전략 방향을 

제시하면서,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

소한의 의료ㆍ주거ㆍ노동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복지 접

근의 필요성”20)을 강조하였다. 만약, 동두천제생병원이 개원하여 이

러한 정책에 부응한다면,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고, 다문화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셋째,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제안이다. 염장선과 김의성, 김진영 등

이 제안하였듯이, 다문화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

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방지하는 교육이다. 다문화교육 또는 상호문화

교육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는 종교단체는 거의 없는 형편

이다. 개신교의 몇몇 교회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족한 현실이다. 

대진대학교는 2015년에 ‘다문화평화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 

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다문화평화교육 

강사의 전문성 증대를 위해 교육을 수행했던 적이 있다. 따라서 이 다

문화교육 및 상호문화교육 분야에서 대순진리회가 선도적으로 프로그

램을 개발한다면,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현재, 여주본부도장 내에 박물관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

법이고, 대진대학교 내 국제교류원에서 다문화교육 관련 교과목을 개

발하거나 대순사상학술원 산하의 ‘상생화해센터’(가칭)를 설립하여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19) 《분당제생병원 홈페이지》(https://www.dmc.or.kr/eng/conts/108001000000000.do, 
2025. 7. 25. 검색).

20) 정대전, ｢동두천시, 중장기 복지전략 수립…모두의 일상에 닿는 복지 실현｣, 《프
레시안》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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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오며

본 연구는 다문화시대에서 대순진리회가 이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여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피려는 시도로, 전경에 나타난 내용

을 토대로 인식의 근거를 찾아보았고 대순회보 및 기사 등을 통해

서 대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살펴본 내용은 2025년 현재까지의 상황

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동적이며, 향후 대응 양상의 폭도 다양하게 나

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부터 한국사회에 외국인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종교단체의 활동은 시작되었다. 앞서 살폈듯이, 개신교와 천주교

가 가장 빠르게 대응하였고,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근거도 가장 먼저 

마련하였다. 이후 불교와 원불교 등이 다문화사찰, 외국인교당 등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종교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

로 그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동참하였다. 이와 비교할 때 대순진리회는 

조금 늦게 이 대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

지만, 전경 권지 1장 11절 내용에서 찾을 수도 있겠다. “무명의 약

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고)” 난 이후,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를 미루어보면, 모든 것은 ‘때 또는 시

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통해서 현재 대순진리회의 이주민에 

대한 대응을 분석하면, 이제 그때가 시작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대순진리회가 갖고 있는 활동의 강점(3대 

중요사업)은 향후 다문화시대에서도 그 역할이 주목된다. 전경 교운 

1장 17절 내용에서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화하여 삼계의 역사에 붙여 신인의 해원을 풀려(고)” 한 것

이고 한다. 앞서 밝혔듯이, 다문화사회에서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소는 

교육이다.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대순진리

회의 3대 중요사업 중 교육과 관련한 사업은 앞으로도 중요하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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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학교를 비롯한 중고등학교 및 여주본부도장의 시설(박물관 등)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또는 ‘상호문화교육’이 실천될 수 있는 교육의 장

이 확장되길 바란다.

그리고 대순진리회 전경의 내용은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를 이해하

는 데 덕목이 되는 ‘역지사지’ 태도에도 사상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

다. 김의성이 분석한 대로, 행록 4장 54절은 ‘상호주관적 정감 윤리’

를 세우는 데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대순진리회의 ‘화해’

와 ‘해원’ 사상은 ‘상호문화주의’에 한국적 사상의 기반이 될 수 있기

에, 대순사상의 원리를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제고한다면, 한국적 다

문화주의 또는 상호문화주의의 이념적 토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도 있겠다.

본 연구는 대순진리회가 다른 종교와의 협력과 더불어 정부 및 지

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활동 영역(3대 중요사

업)을 좀 더 확장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않는다. 다만, 본 연구는 제한된 자료의 활용 측면에서 한계

가 있었다. 이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질적 조사연구와 다른 종교와의 

좀 더 분석적인 비교 연구를 통해서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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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rception and Response of 
Daesoon Jinrihoe towards Immigrants

Park Jong-soo
Professor, Division of Liberal Studies, Daegu University

As Korean society rapidly transitions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landscape of Korean religion is also changing.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foreign religions have been introduced into 
the Korean Peninsula and have become part of Korean religion 
through localization. For example, Buddhism, Confucianism, Catholicism, 
and Protestantism are representative cases. This phenomenon can still 
be witnessed at present. Islam is likely to become the fourth largest 
religion in Korea. This is because, with the increase in Muslim 
immigrants, changes in the religious population are also appearing in 
local communities, and new issues related to religions are emerging.

Dissimilarly, indigenous religions that have arisen in Korea are 
also establishing themselves as part of the landscape of Korean 
religions. A representative example is Daesoon Jinrihoe. This study 
focuses on Daesoon Jinrihoe among domestic religious organizations 
and aims to examine how this organization perceives immigrants 
and how it responds to them, in order to derive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This is significant because studying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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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indigenous religions perceive and respond to foreign 
religions or immigrants provides crucial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changes in the landscape of Korean religio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background and basis 
of how Daesoon Jinrihoe perceives immigrants will be examined 
through sources such as The Canonical Scripture and Daesoon 
Bulletin. Also explored are how activities for immigrants can be 
made manifest by reviewing related articles, and this study has an 
aim of deriving characteristics and challenges through comparisons 
with other religious organizations. Furthermore, this study will 
suggest ways in which the roles of religion and government can 
complement each other for coexistence with immigrants in the 
community, and Daesoon Jinrihoe will be upheld as an example.

Keywords: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policy, multiculturalism, 
social integration, Daesoon Jinri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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